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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서 해석(He Gave Us Prophets) 

제 8 강 발전하는 종말론(Unfolding Eschatology) 

I. 서론(INTRODUCTION) 

내가 자라날 때 나의 가족은 늘 자동차로 휴가를 가곤 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를 염두에 두었고 그 목적지에 도착하곤 했다. 그러나 여행을 

하는 동안 예상하지 않은 다른 일들이 일어나 원래 계획이 달리 전개되기도 

했다. 우리는 예상보다 조금 더 오래 한 곳에 머물기도 했고, 타이어에 펑크가 

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비슷한 일들이 구약의 예언에도 일어났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모든 

것에 대한 주권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은 그것의 목적에 도달할 

것이고, 그 과정의 모든 단계는 하나님에 의하여 주권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간들이 예언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한 방식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한 방식으로 반응하실 것이고,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에 따른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실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운명, 곧 종말이 성경 전반에 걸쳐 

발전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진전되어 감에 따라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시려는 일을 점점 더 많이 계시하셨다.  

이번 강의의 제목은 “발전하는 종말론”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은 

마지막 때 혹은 종말론에 관한 선지자들의 비전이 예언 사역의 다양한 단계를 

통해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말론이 점점 

발전하는 과정에서 늘 기억해야 하는 네 가지 중요한 단계를 살펴볼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모세의 종말론을 살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이른 

선지자들의 종말론을 살필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늦은 선지자들의 종말론을 

살필 것이다. 넷째로, 우리는 신약의 종말론을 살필 것이다. 그럼 먼저 모세 

자신으로부터 유래한 종말론의 관점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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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모세의 종말론(MOSAIC ESCHATOLOGY) 

 여러분은 정말 힘든 시기를 겪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을 버티게 해 

준 유일한 것이라곤 그 힘든 시기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믿음밖에 없던 

적이 있는가? 여러 면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종류의 관점을 주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심지어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는 정말 힘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세는 또한 그들에게 언젠가는 상황이 훨씬 더 

호전될 것이라는 소망, 곧 종말론적 소망도 주었다. 이러한 모세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전 강의들에서 이미 살펴본 언약의 기본적인 역학적 

원리의 일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언약의 

주기들을 살피고 다음으로 언약의 정점을 살필 것이다.  

A. 언약의 주기들(COVENANT CYCLES)  

 여러분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충성을 시험하실 것이고 자기 

백성이 자주 실패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심판과 복의 주기들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관계를 특징지을 

것이라고 가르쳤다.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반역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자연계와 전쟁을 통한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께 참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자연계와 전쟁에서의 복을 받았다. 복과 저주 사이의 이 주기적인 

언약의 패턴은 구약 전반에 걸쳐서 여러 번 나타난다.  

B. 언약의 정점(COVENANT CULMINATION)  

 모세의 책에 나오는 종말론은 복과 저주라는 이 기본적인 패턴에서 

발전했다. 모세에 의하면, 언약의 심판들과 복들이 어느 곳이나 어느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않은 채 영원한 주기로 계속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와 

정반대로, 모세는 미래의 명확한 끝인 종말을 바라보았다. 모세가 언약의 삶의 

정점인 종말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의 역사관에서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요소는 국외 추방이고, 둘째 요소는 

회개와 용서이고, 셋째 요소는 국외 추방으로부터의 회복이다.  

 첫째로,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수록 심판이 

증대될 것을 내다보았다. 이러한 심판의 증대는 약속의 땅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국외로 추방되는 것으로 그 절정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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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서 패배할 것이고, 약속의 땅에서 자연의 조화는 자연의 부패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 나라로 흩어질 것이고, 약속의 땅은 황폐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 신 4:25-28 에서 모세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들어보라.   

(신 4:25-28 개역개정)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끔찍한 국외 추방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을 본다. 

그러나 이 국외 추방이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역사의 끝이 아니다. 회개와 용서는 국외 추방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신 4:29 에서 모세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들어보라.  

(신 4:29)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국외 추방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한 다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할 수 있다.  

이 회개와 용서의 결과는 무엇인가? 한 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국외 

추방으로부터의 회복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언약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가르쳤다. 신 4:30-31 에서 모세가 언약의 복의 정점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들어보라.  

(신 4:30-31 개역개정)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 날에[마지막 날에/말일에] 네가 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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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신 4:30 에서 모세는 이 마지막 회복의 시기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를 새로 

만들었다. 그는 국외 추방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말일/말세/종말/마지막 

날/끝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표현의 배후에 있는 히브리어는 

אַחֲרִית הַיָּמִ  יםבְּ  [브아하리트 하야밈]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종류의 용어는 

단순히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의미했다. 그러나 여기 신 4:30 에서는 이 

용어가 “종말”, 곧 “역사의 정점”을 뜻하는 전문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 용어가 

전문적으로 사용된 것은 사 2:2; 미 4:1; 호 3:5 등을 포함한 선지서의 여러 

곳에 나온다.1 신약에서 동일한 표현이 행 2:17; 히 1:2; 약 5:3 등에 나온다.2 

사실상 마지막 일들 혹은 마지막 사건들을 연구하는 “종말론”이란 신학적인 

용어는 바로 이 표현에서 유래된 것이다.   

 우리는 모세의 종말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심각한 죄에 빠지고 본국으로부터 추방될 것을 알았다. 그러나 

백성이 본국에서 쫓겨나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말일에 곧 종말에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다. 모세의 이러한 기본적인 전망은 선지자들이 

기대한 전체 역사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였다.  

 매우 간단한 모세의 종말론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는 구약의 이른 

선지자들의 종말론을 살펴보려고 한다. 바벨론 유수 전의 선지자들은 말일에 

정점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았는가?  

 

 
1 [역자 주] 사 2:2; 미 4:1; 호 3:5 에 나오는 히브리어는 모두 אַחֲרִית הַיָּמִים  브아하리트] בְּ

하야밈]이다. 개역개정은 이 세 구절에 똑같이 나오는 히브리어 어구를 각각 “말일에,”  

“끝날에,”  “마지막 날에”라고 번역했다. 

2 [역자 주] 이 히브리어 어구를 반영하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 어구와 개역개정의 번역은 행 

2:17 ”말세에” ἐν ταῖς ἐσχάταις ἡμέραις; 히 1:2 “이 모든 날 마지막에” ἐπ’ ἐσχάτου τῶν 

ἡμερῶν τούτων; 약 5:3 ”말세에” ἐν ἐσχάταις ἡμέραις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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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른 선지자들의 종말론(EARLY PROPHETIC ESCHATOLOGY) 

 이번 강의에서 이른 선지자들의 기대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다니엘의 

때까지 사역했던 선지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니엘 시대까지의 

선지자들은 모세 자신의 관점과 매우 비슷하게 보이는 기본적인 종말론적 

관점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이른 선지자들의 종말론의 두 가지 측면, 곧 

모세의 종말론과 비슷한 사항들과 모세의 종말론에 추가한 사항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럼 먼저 이른 선지자들의 종말론이 모세가 확립한 기본 패턴과 

비슷한 사항들을 살펴보자. 

A. 모세와 비슷한 사항들(SIMILARITIES TO MOSES)  

모세는 국외 추방에 이르는 민족적 심판 다음에 회개를 통하여 큰 

회복에 이르는 패턴을 제시했다. 첫째로, 구약의 이른 선지자들은 많은 시간을 

다가오는 국외 추방을 경고하는 데 보냈다. 둘째로, 다니엘 이전의 선지자들은 

모세를 따르며 회개와 용서가 포로기 중에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사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포로기 중에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을 초자연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용서를 베푸실 것이라고 믿었다. 

사 10:20 에서 이사야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사 10:20 개역개정)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는 유배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충실하고 

순종하는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렘 31:33 에서 우리는 

유배자들에 관한 다음과 말씀을 읽는다.  

(렘 31:33 개역개정)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른 선지자들은 유배된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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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로, 이른 구약의 선지자들은 또한 회개하는 남은 자가 이스라엘의 

본토로 돌아와 큰 회복을 얻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다시 한 번 이사야의 말은 

요점을 찌른다. 사 44:21-22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사 41:21-22 개역개정)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 같이, 

네 죄를 안개 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른 선지자들은 모세의 기본적인 종말론이 참되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밝혔다. 이스라엘은 국외 추방을 당할 것이고 회개와 용서를 통해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이른 선지자들은 또한 이 기본적인 

모세의 패턴에 몇 가지 특별한 사항들을 추가했다.  

B. 모세에 추가한 사항들(ADDITIONS TO MOSES)  

 간단히 말하면, 모세와 이른 선지자들 사이의 기간에 한 중대한 언약 

사건이 일어났다. 물론, 이 언약은 다윗과 맺은 왕정 언약이다. 그 결과로 

이른 선지자들은 모세의 초기 종말론, 곧 말세에 대한 묘사에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추가했다. 첫째로, 그들은 왕권에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로, 그들은 

성전에 초점을 맞추었다. 셋째로, 그들은 이방 민족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럼 먼저 이른 선지자들이 왕권에 대하여 어떤 관심을 가졌는지 살펴보자.   

1. 왕권(Kingship) 

 한편으로, 이른 선지자들은 모세와 달리 나라가 패배와 자연 재해를 

겪을 것이라고만 말하지 않았다. 이 선지자들에 의하면, 다윗의 보좌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는 다윗 보좌의 

유기도 포함될 것이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사 39:5-7 에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꾸짖을 때 말한 다윗의 보좌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읽는다.   

(사 39:5-7 개역개정)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둔 것이 모두 



 

 

-7-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의 보좌의 유기는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정점에 달하게 한 국외 추방의 

한 측면이었다.  

 다윗의 보좌에 대한 심판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또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좌를 영원히 끝나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오히려 선지자들은 국외 추방 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에는 다윗의 보좌가 큰 영광으로 회복되는 일도 포함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렘 23:5-6 에서 예레미야가 다윗의 보좌의 회복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들어보라.  

(렘 23:5-6 개역개정)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의 의로운 아들에 대한 약속은 말일의 회복의 묘사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 이른 선지자들은 다윗의 보좌에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2. 성전(Temple)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침범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많았다.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는 성전이 결코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예레미야서 7 장에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이 거짓된 가르침을 

믿지 말라고 경고했다. 렘 7:4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렘 7:4 개역개정)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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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참된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국외 추방 때에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또한 포로기가 끝나고 회복기에 영광스러운 성전이 

재건될 것도 약속했다.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에스겔은 회복기에 이 

영광스러운 성전이 재건될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에스겔서 40-48 장은 이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회복기 성전의 특별한 그림을 

주셨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 겔 43:10-11 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라.  

(겔 43:10-11 개역개정)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 . .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이른 선지자들은 다윗의 보좌와 성전에 대한 관심을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아주 분명하게 말하지 않은 세 번째 관심사도 추가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었다.  

3. 이방인들(Gentiles) 

 첫째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국외 추방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방 민족들의 승리를 의미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알았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앗수르인들과 바벨론인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하게 학대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스라엘의 포로기 동안 승리가 이방인들에게 주어지지만, 이른 

선지자들은 또한 이방인들의 우위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도 분명하게 

말했다. 포로 생활로부터 벗어나는 회복기에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다윗의 

보좌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학대했던 이방인들을 치실 것이다. 이 주제는 

선지서 전반에 걸쳐서 여러 모양으로 나오지만, 그것이 전면에 나오는 가장 

극적인 모양은 전문적인 어구인 히브리어  ָּהו היְּ וֹםי   [욤 아도나이] 곧 “여호와의 

날”로 표현된다. 이 어구 배후에 있는 기본 사상은 여호와께서 단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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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도 모든 적을 물리치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여호와의 날”은 

그분께 속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승리한 군인들이 오늘날에도 전쟁에 

나가면서 “이 날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아주 흡사하다.  

 이 용어는 이스라엘의 포로기와 이스라엘의 회복기 사이의 대조를 

수립할 정도로 매우 강력하다. 이것을 확인해 볼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도 

선지자 요엘이 “여호와의 날”이란 어구를 사용한 방식을 살펴보는 것일 

것이다. 이 어구는 요엘서 1:15; 2:1; 2:11; 2:31; 3:14 등에 나온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처음 세 번의 언급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언약 백성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국외로 추방하실 날이었다.  

 그러나 요엘은 또한 그의 책의 후반부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도 

바꾸었다. 그는 또 다른 사건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묘사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이 유배지에서 풀려날 때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압제했던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날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욜 

2:31-32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욜 2:31-32 개역개정)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엘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본토로 돌아오는 때 

일어날 큰 전쟁을 가리키는 날이었다.  

이스라엘의 종말론에서 이방인들에 관한 주제를 떠나기 전에, 우리는 

마지막 한 가지 요소, 곧 이방인들의 접붙임을 통한 이스라엘의 확대를 

언급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 “여호와의 날”이 이방인들에게 

불리하게 다가올 때, 모든 이방인들이 다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전쟁이 끝나면,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에게로 와서 한 분,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사 2:2-3 에서 이사야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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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2-3 개역개정)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 구절을 포함한 많은 구절들이 구약의 이른 선지자들의 예언에 나오는 

종말론적 소망의 정점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어질 

것이지만, 이러한 복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접붙여져 참 믿음을 갖는 일이 

포함되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온 땅을 덮을 정도로 확대될 것이다. 이 

장엄한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세계가 될 것이다. 

평화가 땅에 임하고, 남아 있는 모든 민족이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른 선지자들이 모세가 제시한 기본적인 패턴을 

따랐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국외 추방이 올 것이지만 회개와 용서를 

통해 종말, 곧 큰 회복이 있을 것임을 믿었다. 이 기본적인 패턴에 이른 

선지자들은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추가했다. 그들이 추가한 첫째 주제는 

다윗의 보좌의 중심성이고, 둘째 주제는 성전의 중요성이고, 셋째 주제는 

이스라엘의 국외 추방과 하나님 백성의 큰 회복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맡게 될 

매우 특별한 역할이었다.  

 모세의 종말론의 기초 사항 그리고 이른 선지자들의 종말론의 유사 

사항과 추가 사항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늦은 선지자들의 종말론의 발전 

사항들을 탐구해보자.  

IV. 늦은 선지자들의 종말론(LATER PROPHETIC ESCHATOLOGY) 

 다른 강의들에서 우리는 개입되는 역사적 속발 사건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여러 면에서 늦은 선지자들에게서 우리는 구약의 개입되는 

역사적 속발 사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만난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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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말일, 곧 종말이 전개되는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문제를 검토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룰 것이다. 첫째로 

다룰 주제는 예레미야의 기대이고, 둘째로 다룰 주제는 다니엘의 통찰이고, 

그리고 셋째로 다룰 마지막 주제는 구약 선지자들의 최종 전망이다. 그럼 

먼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제기한 특별한 기대를 살펴보자.  

A. 예레미야의 기대(JEREMIAH’S EXPECTATION)  

 대부분의 면에서 예레미야는 성경의 이른 선지자들의 패턴을 따랐다. 

그러나 두 단락에서 예레미야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것을 추가했다. 그는 

포로기의 기간이 70 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렘 25:11-12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렘 25:11-12 개역개정)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칠십 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칠십 

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이와 비슷하게 렘 29:10-11 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렘 29:10-11 개역개정)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70 년이 되면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을 본다.  

 실제로, 대하 36:21-22에 의하면, 이 예언은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주전 

539 년에 일차 귀환민들이 본토로 돌아왔을 때 성취되었다. 스가랴도 역시 슥 

1:12 과 슥 7:5 에서 이 연대를 시인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레미야가 포로 

생활이 70 년 동안 지속될 것을 예언했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다. 주전 539 년에 바사의 황제 고레스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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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레미야의 70 년에 대한 기대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종말론에 대한 

다니엘의 새로운 통찰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B. 다니엘의 통찰(DANIEL’S INSIGHT)  

 아마도 다니엘이 예언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 9 장에 

나오는 칠십 이레에 관한 그의 유명한 환상일 것이다. 이 단락은 고레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린 주전 539 년경에 

다니엘이 얻은 통찰에 대한 자서전적인 설명이다.  

 다니엘서 9 장은 1 절에서 3 절까지의 서론으로 시작한다. 여기서 

다니엘은 그가 70 년의 포로 생활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고 있었다고 

전한다. 단 9:2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단 9:2 개역개정)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포로기는 오직 70 년밖에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알았다. 그러나 단 9:3 은 우리의 예상과 달리 다니엘이 기뻐하는 대신 

매우 다른 일을 행했다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단 9:3)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기도와 간구로 애원했다.  

우리가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말한 70 년이 지난 것을 기뻐할 줄로 기대한 

것과 달리, 그는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님께로 낯을 향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구했다.  

단 9:4-19 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요약을 볼 수 있다. 이 

기도에서 그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다룬다. 예레미야가 말한 70 년이 다 

되었으나 백성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 단 9:13-4 에서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단 9:13-14 개역개정)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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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우리가 이번 강의의 앞에서 살펴본 것을 이해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설 때만 포로 생활이 끝나고 본토 귀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여기에 예기치 않은 역사적 속발 사건이 

개입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배 생활을 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종말을 전개하시는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다니엘은 자비를 간청하는 것으로 그의 기도를 끝마쳤다. 백성이 

그들의 반역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했다. 단 9:17-18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단 9:17-18 개역개정)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모든 소망에 역행하며 다니엘은 그분의 백성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길 바랐다.  

다니엘서 9 장의 나머지 부분, 곧 단 9:20-27 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가지고 다니엘에게 나타난다. 단 9:24 에서 그는 다니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단 9:24 개역개정)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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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하면, 가브리엘은 포로 생활이 예레미야가 말한 칠십 년으로부터 

칠십 년의 “칠” 배(일흔/칠십 이레), 곧 약 49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말한다. 그 

백성이 회개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포로 기간을 일곱 배로 더 

늘리기로 결정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 26:18 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난 것이다.   

(레 26:18 개역개정)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 배나 

더 징벌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연기하셨고 약속의 땅의 지배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 올 때까지 한 이방 제국에서 또 다른 이방 제국으로, 또 

다른 제국으로, 그리고 또 다른 제국으로 계속해서 넘어가게 되었다.   

 예레미야가 칠십 년의 포로 기간에 대해 예언한 것과 다니엘이 그것이 

일곱 배나 더 늘어나서 490 년 정도가 될 것임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종말론의 최종 단계를 

살펴보려고 한다.   

C. 최종 전망들(FINAL OUTLOOKS)  

구약의 예언의 최종 단계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후의 회복기 동안 일어났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구약의 종말론이 어떤 모습을 띠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사항을 고찰할 것이다. 첫째 사항은 회복기 초기의 소망이고, 둘째 사항은 

회복기 말기의 소망이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그룹의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후 초창기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의 처음 소망을 

고찰해보자.  

1. 처음 소망들(Initial Hopes) 

 이 시점에서 우리는 주전 539 년에서 주전 515 년까지의 회복기의 

초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시기에 소그룹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큰 복들이 귀환한 하나님 백성에게 빨리 쏟아지는 것을 보려는 희망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왔다. 여러 면에서 그들은 회개하고 여호와를 충성스럽게 

섬김으로써 다니엘이 받은 바 490년으로 늘어난 기간이 단축되기를 소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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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개와 스가랴는 다윗의 보좌의 회복, 이방 나라들에 대한 승리, 성전의 재건, 

자연계의 갱신 등 네 가지 종말론적 소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학개와 

스가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소망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그 당시 하나님 

백성의 신실함이 새로 형성된 나라에 많은 복을 가져오길 바랐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국으로 돌아온 후 초기에 스룹바벨과 성전에 대한 

소망이 매우 높았을지라도, 이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는 

회복기의 후기에 소망이 다른 방향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스룹바벨은 

학개와 스가갸가 그에게 일러준 대로 성전을 완공했지만, 스가랴서의 후반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말라기서 등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모습만 갖고 있었다.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 만연하고 배교가 만연한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이로 인해 후포로기의 초기에 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큰 

소망들은 먼 미래로 밀려나고 말았다.   

2. 마지막 소망들(Final Hopes) 

 말라기는 이 먼 소망에 어느 늦은 선지자보다도 더 집중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날카롭게 꾸짖으며 미래에 심판과 복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면, 말 3:1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말 3:1 개역개정)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리고 말 4:1-2 에 나오는 그의 마지막 말을 통해 말라기는 그 큰 미래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한다.  

(말 4:1-2 개역개정)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 . .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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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 성경이 마감되면서 이 구원이 빨리 다가오지 않는 것이 분명해졌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완전한 회복을 기다려야만 할 것이었다.  

 우리는 구약의 종말론이 모세로부터 시작되었고 이른 선지자들이 

왕권과 성전에 대한 주제들을 추가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많은 통찰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들이 포로 생활이 오랫동안 연장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의 큰 개입하심이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복을 가져다줄 것이었다. 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성경의 종말론의 

마지막 단계인 신약의 종말론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V. 신약의 종말론(NEW TESTAMENT ESCHATOLOGY)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구약의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신약의 저자들의 

관점을 따라야 한다.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 안에서의 종말론의 발전을 

이해했지만 여기에 예수님 사역의 실상을 추가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말론이 발전하는 방식에 변화를 일으키셨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관점을 따라야 한다. 종말론에 대한 신약의 

묘사는 세 가지 주제를 고려할 때 파악될 수 있다. 그 첫째 주제는 신약에 

나오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용어들이고, 둘째 주제는 신약의 종말론의 기본 

구조이고, 셋째 주제는 신약에 나타난 중요한 종말론적 주제들이다. 그럼 먼저 

종말에 대한 신약의 관점에 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신약의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을 살펴보자.  

A. 용어(TERMINOLOGY)  

 우리는 특별히 중요한 세 가지 어구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첫째는 

“복음”이란 단어이고, 둘째는 “나라”라는 용어이고, 셋째는 “말세/말일”이란 

표현이다.  

1. 복음(Gospel) 

 “복음”이란 단어는 모든 신자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유앙겔리온]에서 파생되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전파한 사실을 거듭거듭 말하고 

있다. 신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기독교 메시지를 좋은 소식,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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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으로 100 번 이상 말하고 있다. 신약 성경이 “복음”이란 단어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오히려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복음”이란 용어를 입수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히브리어 단어 [바싸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많은 경우에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으로 번역되었다. 3  그들이 염두에 

둔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는가? 한 마디로 말하면, 선지자들이 선언한 좋은 

소식은 포로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예를 들어, 사 52:5-7 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어떻게 말했는지 들어보라. 사 

52:5-6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사 52:5-6 개역개정)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 . .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그분의 능력의 큰 과시를 보게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래서 그 백성은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음을 알게될 것이다. 이러한 회복의 확신을 숙고하며 이사야는 사 

52:7 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 52:7 개역개정)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4 

 
3  [역자 주] 어근 בשׂר[바싸르]는 24 번 사용되었고 피엘 어간과 힛파엘 어간으로만 

사용되었다. KB(163)에 의하면 피엘 어간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 선언하다” 등의 

의미를 갖고 피엘 분사  ְרמ בַשֵּׂ [므바쎄르]는 “좋은 소식의 전달자”란 의미를 갖는다.   

4 [역자 주] 사 52:7 

MT: ְי ֵ֣ לֵּׂ יםְרַג  ִ֜ ר  רמַה־נָּאו֨וְּעַל־הֶהָּ בַשֵֵּּׂׂ֗ וםְְמ  לֹ֛ יעְַשָּ ִ֧ מ  רמַש  ֵּׂ֥ בַשֵּׂ ְמ 

ךְ׃ְ י  ָֽ ךְְאֱלהָּ לֵַּׂ֥ וןְמָּ יֹֹ֖ צ  רְל  ֵּׂ֥ הְאֹמֵּׂ ָ֑ שוּעָּ יעְַי  ֵ֣ מ  ובְמַש   טֹֹ֖

LXX: ὡς ὥρα ἐπὶ τῶν ὀρέων, ὡς πόδες εὐαγγελιζομένου ἀκοὴν εἰρήνης, ὡς 

εὐαγγελιζόμενος ἀγαθά, ὅτι ἀκουστὴν ποιήσω τὴν σωτηρίαν σου λέγων Σιώ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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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는 어떤 사자들의 등장이 보기에 절대적으로 아름다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어떤 종류의 사자들인가? 그들은 좋은 소식, 곧 “복음”을 가져오는 

사자들이다.  

 “복음”이란 단어에 대한 이러한 선지서 배경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수님은 포로 

생활에서 회복을 가져오셨다. 눅 4:18-19 에서 예수님은 사 61:1-2 을 5 

인용하셨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셨다.  

(눅 4:18-19 개역개정)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6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단락이 밝혀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포로 

생활에서 회복을 가져온 자로 보셨다.  

신약에 나오는 두 번째 용어도 동일한 관점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나라”라는 용어이다.  

 

 

βασιλεύσει σου ὁ Θεός. = Brenton: as a season of beauty upon the mountains, as 

the feet of one preaching glad tidings of peace, as one preaching good news: for 

I will publish thy salvation, saying, O Sion, thy God shall reign. 
5 [역자 주] 사 61:1 

MT: יְ  הְאֹת ִ֜ הוָּ֨ שַחְ֩י  עַןְמָּ יְיַַ֡ ָ֑ לָּ ֹ֖הְעָּ הו  ֵּׂ֥יְי  וּחְַאֲדֹנָּ ררֹ֛ ֵ֣ בַשֵּׂ יםְְל  ו ֵּׂ֗ עֲנָּ

יםְ ֹ֖ לַאֲסוּר  ורְו  רֵֹ֔ ְד  םַ֙ בוּי  ש  אְל  ֹֹ֤ ר ק  בְל  י־לֵֵּׂ֔ רֵּׂ ב  ש  נ  שְל  ְלַחֲבֵֹ֣ יַ֙ נ  חַַ֙ לָּ ש 
וחַ׃ְ קַח־קָֹֽ  פ 

LXX: ΠΝΕΥΜΑ Κυρίου ἐπ᾿ ἐμέ, οὗ εἵνεκεν ἔχρισέ με· εὐαγγελίσασθαι πτωχοῖς 

ἀπέσταλκέ με, ἰάσασθαι τοὺς συντετριμένους τὴν καρδίαν, κηρύξαι αἰχμαλώτοις 

ἄφεσιν καὶ τυφλοῖς ἀνάβλεψιν, = Brenton: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he has sent me to preach glad tidings to the poor, to 

heal the broken in heart, to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es, and recovery of sight 

to the blind; 
6  [역자 주] 눅 4:18 Πνεῦμα κυρίου ἐπ’ ἐμέ, οὗ εἵνεκεν ἔχρισέν με εὐαγγελίσασθαι 
πτωχοῖς, ἀπέσταλκέν με κηρύξαι αἰχμαλώτοις ἄφεσιν καὶ τυφλοῖς ἀνάβλεψιν, ἀποστεῖλαι 

τεθραυσμένους ἐν ἀφέσε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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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라(Kingdom) 

 신약 성경은 자주 신약 시대를 그 나라의 시대로 요약했다. 왜 이 

용어가 신약에서 그토록 두드러졌는가? 나라라는 용어는 신약이 예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회복이란 소망을 성취하셨음을 인정하는 또 다른 방식이었다. 

다시 한 번 사 52:7 에서 이사야가 포로 생활에서 회복이 다가올 것을 예언한 

것을 들어보라. 거기서 그는 복음과 하나님의 통치를 다음과 같이 연관시켰다.  

(사 52:7 개역개정)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마지막 말은 하나님 백성의 회복과 세상에 

대한 그들의 승리를 선언한다. 이러한 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배경을 제공한다. 예수님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자신에게서 왔음을 선언하셨다.  

세 번째 표현인 “말세/말일”이란 용어도 역시 우리가 종말에 대한 

신약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3. 말세(Latter Days) 

 여러분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포로기 이후의 시기를 묘사하기 위해 

말세/말일이란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신약의 저자들은 신약 

시대를 묘사하기 위해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다. 예를 들면, 행 2:17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행 2:17 개역개정)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라 

반복해서 신약의 저자들은 신약 시대 전체를 종말, 곧 말세라고 언급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구약 선지서의 용어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약 시대를 선지자들의 기대의 정점, 곧 하나님 백성의 

회복으로 보았다. 신약에 나오는 이 중요한 용어들은 신약의 저자들이 그들의 

시대를 구약의 종말론적 소망의 성취로 보았다는 것을 알려준다. 한 마디로 

말하면, 인간 역사의 마지막 단계가 그리스도를 통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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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구조(STRUCTURE)  

 신약의 종말론에 대한 이러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우리는 신약 성경이 

회복의 왕국에 대하여 보여주는 기본 구조를 살필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종말론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관점을 검토하기 위해 우리는 신약에 

묘사된 두 가지 기대를 살펴볼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세례 요한의 기대를 

살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대를 살필 것이다. 그럼 먼저 세례 

요한의 관점을 살펴보자. 

1. 세례 요한(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매우 보편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요한은 구약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오면 단번에 그 나라를 가져오실 

것이라고 믿었다. 눅 3:16-17 에서 요한이 메시야에 관하여 어떻게 말했는지 

들어보라.  

(눅 3:16-17 개역개정)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 . .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요한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날 때 그것은 즉각적인 

복과 심판의 때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2. 예수님(Jesus) 

갑작스러운 마지막 심판과 복에 대한 구약의 이러한 기대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상당 부분을 그의 제자들에게 종말이 요한과 다른 

사람들이 기대한 대로 오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데 할애하셨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서서히, 오랜 시간을 들여 이루시기로 

결심하셨다고 설명하셨다.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계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아마도 마 13:31-35 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일 것이다.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큰 나무로 자라는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셨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서서히 빵을 부풀리는 누룩에 비유하셨다. 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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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의 요점은 회복의 나라가 심판과 복으로 단번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대신 그 나라는 성장을 통해 단계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르친 종말론에 대한 신약의 관점은 개시된 

종말론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개시된 종말론은 여러 가지로 묘사되어 

왔지만, 그것을 삼중 구조로 보는 것은 도움이 된다. 첫째로, 예수님의 초림은 

그 나라의 시작이다.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 승천, 오순절,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은 종말의 기초, 곧 시작을 형성했다. 신약에 따르면 회복의 두 

번째 단계는 그 나라의 지속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이다. 회복의 세 번째 단계는 나라의 

완성으로 묘사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은 선지자들이 아주 

오래 전에 약속한 충만한 분량의 회복을 가져오실 것이다. 신약 전체는 

이러한 개시된 종말론의 기본 구조에 잘 들어맞는다.   

C. 주제(THEMES)  

 몇 가지 핵심적인 용어와 신약의 관점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구약에 나올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나오는 종말론의 몇 가지 

주제를 다루려고 한다. 두 가지 주요한 주제들, 곧 추방의 주제와 회복의 

주제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1. 추방(Exile) 

 먼저 추방의 주제를 고려하라. 여러분은 구약의 추방 주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쟁과 자연계를 통한 심각한 심판을 가지고 그분의 

백성을 위협하셨던 사실과 다름없음을 기억할 것이다. 이러한 추방 주제는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시, 지속, 절정의 구조에 따라 조정된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 그분의 나라를 시작하셨을 때 

그분은 자주 언약 백성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셨다.   

 추방 주제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지속과도 연관되어 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영적으로 추방되는 심판은 메시아를 섬기기를 거부하는 

아브라함의 육적 자녀들에게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들에서 

배제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 똑같은 일이 유형 교회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된다. 신약은 출교로 절정에 이르는 교회의 권징이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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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반역할 때 심판하에 추방되는 

방식이었음을 거듭 밝혀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약은 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영원한 추방이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때 배교자들을 심판하시는 

자리에 앉으시고 그들을 새 하늘과 새 땅의 복에서 벗어나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는 추방 주제가 신약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성취는 하나님 나라의 개시, 지속, 완성의 단계에 

따라 이루어진다.  

물론, 신약 성경이 추방의 주제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신약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회복의 복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온 

것도 가르치고 있다.  

2. 회복(Restoration) 

 구약의 선지자들은 말일에 하나님께서 전쟁과 자연계에서의 복을 

자기의 백성에게 한량없이 내리실 것이라고 가르쳤다. 신약은 이 회복의 

복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나라의 세 단계에 따라서 온다고 가르친다.   

 첫째로, 그 나라의 개시 기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특징짓는 

많은 회복의 주제를 발견한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윗의 보좌가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말한 그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왕”으로 불린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일에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고 말한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시다. 선지자들이 악과 이방 나라들과 그들의 신들에 대한 큰 승리를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사탄과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심으로써 그분의 

백성을 위한 승리를 시작하셨다.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큰 

유업을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 유업의 보증이신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말할 필요조차 없지만, 선지자들이 자연계에서의 큰 복에 관하여 말한 

그대로,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육적인 치유를 행하셨다. 신약은 

예수님의 초림이 하나님의 복을 향한 마지막 큰 회복의 시작이었다고 

가르친다.  

 둘째로, 이러한 회복의 주제는 또한 그 나라의 지속 기간, 곧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 시대를 특징짓는다. 선지자들이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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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하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몸은 종말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구약의 

환상들의 성취이다.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린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말한 그대로, 교회는 악에 대한 영적 

전투를 하며 승리를 거둔다. 성령님은 우리의 온전한 유업의 보증으로서 교회 

안에 계속 거주하신다. 게다가 기독교인들은 육적인 치유와 다른 특별한 섭리 

행위로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을 자주 경험한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약은 회복의 큰 약속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속되는 

동안 성취되고 있음을 밝히 보여준다.  

 셋째로,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회복의 복을 내리기 시작하셨고 계속 

내리고 계시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완성으로 구약에 약속된 

모든 회복의 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가르친다. 선지자들이 다윗의 자손이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의 

왕권은 온 세상으로 확장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전체를 하나님의 한 성전으로 다시 만드심으로써 새로운 

성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이 시대의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악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피조 세계의 

충만한 유업을 받을 것이다. 물론, 자연계도 구원의 영광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낙원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점점 더 회복의 예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나라를 완성에 이르게 하실 때 성취될 것이다.      

VI. 결론(CONCLUSION) 

 발전하는 종말론에 관한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기대들이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이른 선지자들과 늦은 선지자들을 거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보았다. 이 과정의 각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정점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점점 더 많이 

계시하시는 것을 살펴보았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추방의 심판에 관하여 말한 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신약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개시, 지속, 

완성(곧 절정)이란 각 단계에 언약 파기자들에 대한 추방이 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회복의 미래 복에 관하여 말한 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복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개시, 지속, 완성이란 각 단계에 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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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신약의 저자들과 

예수님 자신의 눈으로 구약의 예언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